
성지 순례 지침 
 성지 순례는 집에서 떠나는 시각부터 집에 다시 돌아와  

도착하는 시각까지 지속하는 영신수련회로서,  

신앙 토착화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순교 선열들을 기억하며, 기도, 희생, 극기, 봉사, 봉헌의  

순교정신을 본받는 거룩하고 엄숙한 신심의 준성사로  

거행합시다.  

 결코 관광이나 야외유흥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모두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기도서, 성가집, 묵주는 꼭 가지고  

옵시다. 

 반면에 술과 장구, 북 등 유흥기구나 오락 도구는 아예  

가져오지 맙시다. 즉, 성지 순례와 야외 유흥을 함께  

겸하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은 간소하게 마련하도록 하며, 결코 고신극기의 보속  

정신에 어긋날 정도로 호의호식하는 복장이나 식사는 미리  

피합시다.  

 전국의 모든 성지가 거의 다 미완성 단계이니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성금 봉헌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성지 성역화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결코  

비신앙적인 불평이나 추태를 보이지 않도록 합시다.  

 각 기관과 단체의 지도자들은 순례단에게 성지의 역사와  

의미, 교훈을 사전에 미리 알리어 순수한 신심행사로  

거행되도록 합시다.  

 성지에서 흙, 돌, 풀, 나무, 꽃 등을 채취하는 이기주의적  

악습을 버리고, 이곳의 모든 것을 아끼고 가꿉시다.  

 오히려 꽃이나 묘목을 집에서 가져다가 기념으로 심고,  

휴지나 오물을 남기지 않도록 각자가 정성으로 주의를  

기울입시다. 

그리하여 거룩하고 훌륭하게 꾸며진 성지와 
경건한 순례 신심의 전통을 이 시대에 우리가 수립하여, 

후손들에게 전승시키도록 합시다. 

   즐겁게 떠나는 

   성 지 순 례 

 

 

 

 

 

 

 

 

 

 

 
    천주교 서대문 교회 



순례단들의 기도 (버스에서 출발 전에 합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천주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가문 좋고 명성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매질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성지를 찾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혹시라도 관광이 목적인 양,  

흐트러지고 어긋난 생각으로  

순례의 길에 임하고 있지나 않은지,  

반성할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순례의 길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바를  

주님의 은총으로 얻어서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생활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버스 안에서의 기도 순서] 
☞ 시작 성가 (        )번 
☞ 묵주기도 OO의 신비 5단 
☞ 성모 찬송 
☞ 자유 기도 (1 ~ 2명) 
☞ 마침 성가 (        )번 

 

성지 순례 시작 기도 (합송)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통의 길!  

순교자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신 신앙의 길!  

우리가 매일 겪어야 하는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믿음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은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줌으로써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순교 선열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분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신앙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주님! 이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이어 받은 우리가  

현대에 맞는 순교 정신으로 믿음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지 순례 마침 기도 (합송)  
주님, 이 땅의 순교자이신 OOO OOOO님의 발자취를 찾은  

오늘의 순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통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임과의 상봉을 기다리는 연인의 마음처럼  

설레임으로 시작 했던 순례를 이제  끝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순례가 여정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보다는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는 각오와 다짐이 피어나게 해 주소서.  

하나의 길은 새로운 길로 이어지고,  

임과의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함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인식되게 하소서.  

오늘 순례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말씀과 사랑의 씨앗을 찾았는지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눌 형제들을 위해  

사랑의 시선을 놓치지 않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순교자들이 걸으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형제들의 손을 맞잡고  

주님과의 완전한 만남을 위한 새로운 순례의 길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 내일을 향한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